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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 1위  체 한샘은 최근 1분
기 실 을  표 다.  케아   내
에 진출한 뒤 첫 분기 실 다. 매출
은 전년 동기 대비 28욕 늘 난 3691
원,  은 24욕 증 한 278

원 었다. 1분기 기준으로 사상 최대 
실 다. 3월 한 달만  고 보면 매
출 1400 원으로 월별 최고치를 기
록 다.  지만 최근 실  관련  의
에서 아무  ‘신기록’을 거론 지 않
다. 오히  룝표를 달 지 못

다는 반  오갔다.   유를 물으면 
경 진은 룜두 비슷한 대답을  다. 
“앞으로 10조원, 20조원 나아  100
조원대  사를 향   는 과정일 뿐”

고 덤덤 게 말 다.
계에서는  런 한샘을 ‘

계의 삼 전 ’로 부른다. 2위  체
(현대리 )보다 매출  2배  상 
많을 정 로 ‘ 보  1위’ 는  에
서 붙 진 것 지만 실제 과거 삼
전 와 비슷한    지 않다.
우선 경 방 다.  건희 삼  

장은 출근 지 않고 주로 별  집무실
인 승지원에서 일 다. 과거 ‘은둔의 
경 ’로 불 다. 세상의 큰 흐름을 
보고 삼  갈 길을 제 다. 한샘 
창 인 조창걸 명예 장(사진)  
본사로 출근 지 않는다. 서울 종로  
원서동 디 인센터에서 일한다. 언론 
인터뷰   지 않는다. 조  장은 
곳에서 한샘의 미래를 고민 고, 필
할 때마다 큰 그뢞을 제 한다.
최근 한샘은 미  뉴 으로 룜든 
원과 주  팀장들을 불러룜 다. 

전략 의 다. 글로벌 체들을 보
고 한샘의  을 보완 는 취지
다.    의는 1993년 삼  신경

의 출 을 연상 킨다. 프랑크푸르
 선언으로 알 졌지만 첫 

번째  의는 로스앤젤레
스에서 열 다.    장은 
사장단과 주   원을 불
러 삼  제품  미 장
에서  떤 대 을  고 있
는지 보 주는 것으로 개혁
을  다. 두 사
람 룜두 불 능  

보일 것 같은 미래를 얘기한다는 
 비슷 다.    장은 당  “룜든 

제품  세계 1위를   살아남을 
수 있다”고  다.  지만   꿈  현
실  될 것 고 생 한 사람은 거
의  었다.
조  장은  본  200만원으로 아

궁 를 개조  신  부엌을 만드는 
사 을  할 때 ‘세계  주방  
사’를 비전으로 내걸었다. 당    

말에 귀 기울 는 사람은  었다.
그는 최근 한샘의 미래에 대  “한

샘은  를 변 키고, 나아  새
로운  를 개 는  사로  장

 한다”고 말 다.  개 은 조 
장  사재를 출연  만든 연 재

단의  심과제 기   다.  
두  사 룜두 벤치마킹을 중

는 것  닮 다. 삼 전 를 상징
는 ‘빠른 추격  전략’의  심은 벤치
마킹 다. 삼 은 소니 등 전 체
뿐 아니  P&획 등에서  많은 것을 
배웠다. 한샘은 세계 최대  체 
케아를 벤치마킹 다.   번 뉴  

전략 의에서  미 의 대표 인 
체와 건 재  체들을 벤치마킹

 다양한 아 디 를  져왔다.
계 관계 는 “파격  인센티브 
스템, 협 체에 대한 철 한 
관리, 새벽까지  의 며 품
질을 논 는 품질 중  과
거 삼 을 연상 킨다”고 말
다. 실제로  한샘은 삼

을 벤치마킹 룜델로 삼아 글로
벌 전략을 수뢟 고 있다.

  김용준  기자  
 junyk@hankyung.com 

출근 대신 별도 집무실서 경영

美서 임원들과 글로벌 전략회의

경쟁사 벤치마킹으로 빠른 추격

한샘, 삼성과 닮았네  동 에 키를 두고 문을  근 경험  
누 나 한 번쯤은 있다.   안에  린아

 있으면  간 당황스러운 일  아
니다. 현관문은  즘 디지털  록으로 
많   뀌   런 일  드물다. 비밀번호
만 누르면 열리기 때문 다.  지만  동
는  전히 키를 쓴다. 키의 형태만 

뀌었을 뿐 몸에 늘 지니고 다녀  한다. 
노대  비스로 사장은 “  키로부터 사
람들을  방 키기 위   동 용 디지
털  록을 개 다”고 말 다.

○“키 하나면 여러 명이 사용 가능”
‘ 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에 선정된 비스로
의  동  디지털  록은 비밀번호만 
누르면   문  열리는 장치다.   앞유리 
안쪽에   장치를 부 만  면  동한다.
비밀번호는 최소 4개서에서 최대 10개

까지 설정할 수 있다.  에서 누군  볼 
우  있다면  짜 번호를 눌러 혼란을 
줄 수  있다. 예컨대 ‘1111’을 비밀번호
로 설정 다면 ‘3331111’을 누르는 
다.   경우 앞에 ‘333’은  짜 번호고 뒤
에 ‘1111’만 장치  인  문  열린다. 

에서 감   짜 사인과 진짜 사인
을 섞  내는 것과 비슷 다.
비밀번호  은   앞유리  깥면에 
면 된다. 유리를 매개체로 손 의 

정전기  흘러 번호   되는 원리다. 
비나 눈  와  오 동 지 않게 설계
다.   리룜컨 나 키로 문을  갔을 때 
비밀번호로 문을 열 수 있다. 숫 판에 
LED 조명을    두운 곳에서  사
용할 수 있다.

 장치는  외 활동을 많   는 사
람에게  히 유용 다. 캠핑 나 낚 , 
수  등을 할 때   키를 분실할 위험  

있 서다.  린아 를  에 두고 내릴 때
 쓸 수 있다.   키로  동을 걸  둔 채 

에 컨 나 히터를  동 킨 뒤 비밀번
호를 눌러 문을 열면 된다. 위  상황  
생 면 키    문을  로 열 수 

있다. 노 사장은 “ 즘은  동 를 
지 않고 공유 서 타는 게 세계 으로 

유 인데 디지털  록을 쓰면   키  
한 개만 있  된다”고 말 다.

○20년간 전자제품 개발 노하우
 장치를 개 한 노 사장은 20 년간 전
제품 개 란 한우물을 파온 엔지니
다. 일본에서 항공기계 분   사 위

를  은 그는  내 한 대기 에서 5년  

동안 연 개 (착&D) 무를  다 2000
년 창 다.
첫 사  품룝은 휴대폰 카메  관련 장

치 다.  사를 키워 2006년 다른  사에 
매 한 뒤 2008년 재창 에 나 다.

동  디지털  록은 2년간 개
 2010년  음  장에 내놨다. 미  

동 사 포드  디지털  록을 내장
한 룜델을 일부 팔고 있지만 별 로 장
는 장치는  었다.
 노 사장은 “수  분명 있는데 제품

을 알리지 못  판매를 못  는 게 안타
깝다”고 말 다. 룜든 운전    장치
를 필 로  지는 않지만 꼭 필 한 사람
 있을 것 는 얘기다.   때문에 그
  즘  장 신경쓰는 것  제품 홍보

다. 그는  즘 유튜브 등 동 상 사
에 홍보  상을 만들  올리고 반응을 

보는 데  장 많은  간을 할 한다. 블
로그나 소셜 워크서비스(SNS) 등
 주  마케팅 수단 다.
  안재광 기자  ahnjk@hankyung.com 

중소기 중 는 6월6일부터 13일까
지  웨  사우디아 비아 등을 방문
는 중동 장 개 단에 참 할 기 을 

룜집한다. 
중동 진출을 희망 는 15개 중소기

으로 개 단을 꾸릴 예정 다. 참 를 
희망 는  체는 오는 28일까지 중소기
중   제통상실 글로벌 마켓지원

팀에 신청서를 내면 된다.  
김태환 중소기 중   제통상실

장은 “새로운 수출지 으로  부상 고 
있는 중동 장  개 단은 한  경제의 외
연을  넓힐 것 ” 고 말 다.
  이현동 기자  gray@hankyung.com 

 안에 부 해 앞유리서 터치

정전기 감지 … 비 와도 오작동 없어

公共기관, 올 中企제품 80조원 구매한다중동시장 진출 中企 모집

중소기업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 메
일(립입th립n처작ung.com)로 응룜
고 있습니다. 한 경제신문 홈페
지(event.h립n처작ung.com)를 

참조 세 .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=△대동에
프앤디의 드럼  (031)919-1359 △
비스로의  동   난방지 엔진  
(031)491-0226 △에스티씨의 보안용 
컬러 카메  (042)536-6761 △인사
파워의 와 드뢞 070-4624-6993 

 비스    자동차 디지털 도어   

비밀번호로 車 문 열어 … 키 없어도 걱정 ‘뚝’

노대성 비스  사장이 “자동차도 집 현관문처럼 비밀번호를 눌러 열 수 있는 디지털 도어 을 달면 편리하다”며 제품을 설명하고 있다.  안재광 기자

올    지방 치단체 공기  등 공공
기관의 중소기  제품  매 규룜   대 
최대인 80조1734 원으로 정 졌다. 전
체 공공 매 의 70.2욕다. 지난 (78조
290 원)보다 2.8욕 늘 난 것 다.
중소기 청은  무 의에서   같은 

안을 심의·의결 다고 21일  표 다. 한
정  중소기 청장(사진)은 “공공 매
장의 중소기  제품  매를 꾸준히 늘
 2017년 85조원으로  대할 계 ”

고 말 다.
기술개  제품,   및 장 인기  제

품 등 우선 매대상 제품의  매 룝표
  다. 기술개  제품  매 은 지난

 2조6200 원에
서 22.1욕 늘 난 3
조2000 원으로 정
다.  매 룝표율은 

권장 매율(10욕)보
다  은 11.8욕다. 
반기 판로지원법 개

정을 통  권장 매비율을 법정의무비
율로 변경할 계 다.

기  제품  매 룝표는 전년(5조
4900 원)보다 4욕 많은 5조7300 원, 
장 인기  제품은 같은 기간(8000
원) 대비 25.0욕 늘 난 1조원으로 늘  

다.

중소기 청은 공공 매제 의 실효
을  기 위  제  정비  추진한

다. 지난   음  한  기  제품 
의무 매비율의 효율 을  기 위  
무늬만  기 인 곳을 걸러내기로 
다. 
현재 ‘  소유 또는 경 는 기
’인  기 의 정의를 ‘  소유
고 경 는 기 ’으로 개정할 계

다. 공공 매제 에 대  거짓 보고
거나 검사를 거부한 공공기관 등에 과
태료를 부과할 수 있 록 판로지원법 

 개정에  나선다.  
  이현동  기자  gray@hankyung.com 

올 1분기 사상최대 실적


